구매자의 관점에서 본 현 주택시장의 상황 
최근 뉴스를 통해서 작년 서브프라임(Sub-prime loans) 사태로부터 시작된 미국 주택시장의 침체와 근래에 촉발되기 시작한 미국의 금융위기 등이 캐나다의 주택시장에 미치는 좋지 않은 소식들을 자주 접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은행 융자금을 제 때에 갚지 못해서 주택이 차압이 된 후 경매에 의해 팔리는 ‘Foreclosure Sale’이 급증하였고 이러한 여파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부동산 매물이 누적되는 등 현재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지금이 주택을 구매하기에 좋은 시기인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캐나다의 경우 지난 몇 년 동안과 같이 주택시장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현재 형성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나, 은행금리인하로 인한 모기지 이자율의 하락, 모든 가격대에서 얼마든지 좋은 주택을 고를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거나 자신이 살던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옮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현 상황이 도리어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주택시장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들이 신용 및 재정상태가 좋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현재 주택시장이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점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낮은 은행 금리

현재 주택융자를 위한 고정금리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되어 있으며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도 지난 주 다시 0.25% 인하되어 2.25%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낮은 금리는 현 시점에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 주택 구매 시 구매자에게 유리한 흥정 가능

지난 몇 년 동안 뜨겁게 달구어진 주택시장에서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집을 사려고 할 때 흔히 매매가격 및 조건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구매자의 시장(Buyer’s market)이라고 불리 우는 현 시점에서는 주택을 파는 사람들이 판매가격을 리스팅 가격보다 대폭 인하해 주는 것은 물론 심지어 구입자에게 보너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3. 선택의 폭이 넓어짐

현 주택 시장에 나와있는 누적된 매물들을 고려해 볼 때 구매자들은 예전에 비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구매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주택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구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현재 많은 주택 건설업자들은 구매자들로 하여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분양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양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아니면 분양조건에 최고급 가전제품 설치를 포함시키고 또한 주방 시설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 및 하락의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다. 경기가 좋았던 기간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조정기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따라서 지난 몇 년 동안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활성화된 주택시장을 경험한 이후 현재 겪고 있는 시간은 필연적인 조정기라고 할 수 있다. 현 시장의 추세로 판단하였을 때 캐나다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 팔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당분간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투자 안목으로 보았을 때 현 시점에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자산 증식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아직도 안정적인 투자의 한 방편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참고 : 이번 칼럼은 ‘Canada Realty News’, October 2008 Newsletter의 “Today’s Housing Market Offers Unique Opportunities for Home Buyers”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